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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더불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로 전기차에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전기차 특구지역인 제주지역민 2,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의 총보유비용 측면에서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전기차 구매의향이 높았으며, 개인적 특성인 혁신수용성, 
사전지식 및 지역 애착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기차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
를 주로 가격으로 간주하고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를 총보유비용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점화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마케팅 실무자들은 전기차 구매의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전기차에 대
한 경제성을 단순히 구매가격이 아닌 전체적인 총비용관점으로 고객들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프레이밍
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점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제주 이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동일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전기차, 혁신수용이론, 구매의도, 고객가치, 개인적 성향, 지역사회 애착도

Abstract  The market for electric vehicles is growing due to the public's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the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 support projects in terms of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surveyed 
2,332 people in Jeju, one of the nation's representative areas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higher the 
perceived value in terms of the total cost of automobile ownership for electric vehicles, the higher the 
intention to purchase electric vehicles. The higher the level of knowledge and attachment, the higher 
the intention to purchase electric vehicles. While many previous studies considered economic value 
mainly as price, the study was conducted to approach economic value in terms of total cost of 
ownership. Marketing practitioners also look for practical contributions in that they can propose price 
framing so that customers can judge the economic value of the electric vehicle as a strategic way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purchase the electric vehicle, rather than just the purchase price. can see. In 
addition, the sam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various regions besides Jeju, so that the research 
results can be generalized.
Key Words : EV(Electric Vehicle), Inovation Diffusion Theory, Purchase Intention, Customer Perceived 

Value, Personal Trait, Regional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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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 전 국민을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가 

중요성을 환기시켜준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시장에 큰 영
향을 미쳤다, 우선 조금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
해 공기청청정기, 마스크에 대한 수요의 급증으로 이 시
장 규모가 커졌으며, 관련 종목의 주식이 급등하였다. 이
러한 소소한 소비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유사한 분
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 이전과 다른 경각심을 갖고 보다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정부 역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
다. 즉, 과거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진 
최신 과학기술의 집약된 피조물이라는 측면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제품으로 인식이 변화되었다. 

정부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반응은 시장에 그대로 반영
되었으며,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2015년 글로벌 시장에
서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60% 이상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
의 35%가 전기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시장의 청신호를 
전망하고 있으며[1], 자동차 제조업체들 또한 디젤 자동
차 중심에서 전기 자동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략을 수정
하고 있다[2]. 자동차 제조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크리스 텐슨(Clayton M. 
Christensen)의 혁신가 딜레마에 빠져있어 전기자동차
와 같은 파괴적 혁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
하였다[3].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이 
전기자동차 시장에 의해 잠식(Cannibalization)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4].하지만 2015년 9월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폭스바겐 디젤차에서 배출가스 저
감 장치 조작 소프트웨어 발견” 이라는 사건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폭스바겐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부의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상초유의 리콜 사태 및 벌금 등
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여파는 폭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유럽까지 확대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폭스바겐은 금전
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없이 이득만을 취하
는 기업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기업이미지에 상당한 훼손
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업과 정부의 발 빠
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 제조사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축적한 내연기관과 동력 전달 장치의 경
쟁력을 포기하고, 아직 충분한 지배적 디자인(Dominant 
Design) 및 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였다. 테슬
라와 GM의 경쟁이 예상됐던 전기자동차 시장대결 구도
가 폭스바겐, 르노, BMW, 다임러 벤츠 등의 가세로 다자
간 대결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확대와 경쟁이 가속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5]. 또한 주요 해외 국가 정부들은 전기
자동차 중심의 육성정책 및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
로 발표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네덜란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예정
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 뉴욕·오리건· 코네티컷 · 버몬
트 등8개 주(州)는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ZEV) 동맹'을 
맺고 늦어도 205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
를 금지할 계획을 세웠다.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국인 중
국에서는 2018년부터 각 제조회사가 자국 내 자동차 총
판매량의 8%를 전기자동차로 구성해야 하는 규제사항을 
만들었으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한
다[6].

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라
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제주, 대구 등
과 같이 전기차 특구지역을 지정하고 전기차 확산을 위
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 하는 등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 및 경험이 상
대적으로 높은 이들 전기차 특구 지역 중 제주도 거주민
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전기차의 경우,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착한제품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한다. 
하지만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사한 사양
의 내연자동차에 비해 고가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부
담이 크며, 이는 구매결정을 선 듯 하지 못하는 허들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판
단을 바꿔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
행연구들이 주로 경제적 가치를 가격으로 간주하여 연구
를 진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특
징을 기반으로 지각된 경제적 가치를 단순 구매가격이 
아닌 보유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인 총보유비용
(TCO: total cost of ownership)기반 경제적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학문적인 공헌점을 찾
아볼 수 있다. 또한 전기차라는 하이테크 제품을 수용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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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이는 혁신수용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
한 중요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에 활용이 가
능하며,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이외
에 실무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전기차에 대한 
정의 및 혁신성 측면에서의 전기차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해 
선행연구결과 및 이론들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
로 전기차 구매의향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
출된 가설을 검증 및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2.1 전기차 (Electric Vehicle)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BEV(Battery Electric Vehicle),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HEV(Hybrid 
Electric Vehicle)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BEV는 
100% 전력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을 발생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
었으나, 내연기관 대비 효율성에 대한 단점들로 인해 초
기 보급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우선 자동차에 탑재
되는 대용량 축전지는 일반 전지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무거운 편이다[7]. 이러한 기술제량은 전기차의 주행거리
를 동일 크기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짧게 만들거나 
차체의 크기를 확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현재 1회 완전 충전시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인 차량
들은 대부분 소형차와 준중형차에 집중되어 있고 테슬라
와 같은 중대형 전기차는1억원이 넘는 높은 가격을 형성
한다. 또한, 가솔린-디젤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한 충전 인프라의 수와 20여분 이상 소요되는 충전 시간
은 이용자들이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Range Anxiety)를 
느끼고 충전 기술에 대한 편의성을 크게 저해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8].

하지만 전기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수익모델의 등
장,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기술 수용에 적극적인 소비자
들로 인해 전기차 사용의 문화를 형성해 가면서 단점들
을 극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전기차는 
단순화된 모터-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어 유지관리비를 크

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제어할 때 더 빠른 
응답속도와 정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9]. 또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데이
터를 통해 차량 성능 개선을 온라인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가 가능하다는 점 등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대표적인 미래지향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10].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들은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충전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바 제주도에서는 5
년 만에 등록대수 1만대를 돌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낳고 있다[11]. 또한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친환경성 이외
에 경제성 및 장점들을 공유하며 자발적인 보급 확산 문
화를 형성하고 있다[12]. 

이처럼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의 증가 및 제조
사와 점부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바라
보는 전기차는 아직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전기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기전자, 통신
분야(예, 배터리 성능) 및 정책연구분야(예, 충전소 위치, 
정부보조금 등)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실제 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마케팅 분야에서는 다양
한 혁신제품 구매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많아 전기차
에도 충부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현재 시장상
황 및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마케팅 관점
에서 전기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에 이
어지는 부분에서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를 마케팅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통
적으로 마케팅에서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선행
요소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지각된 가치, 그리고 신기
술을 수용하기 위한 이론으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혁
신수용이론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2 전기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

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객의 행동
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각된 가치는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며, 광의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정의는 Zeithaml(1988)의 정의로, 소비자가 어떠한 상
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지각을 
토대로 소비자의 효용가치를 통합하여 측정한 것이다[13].

자동차의 총보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
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총보유비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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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가격, 각종 세금, 구매 보조금, 전기가격, 재판매
가격, 배터리 교체비용, 감가상각비, 자금조달(financing), 
보험, 수리 비용 등 관련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14]. 전기
차의 경우, 내연자동차와 달리 높은 구매 비용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은 높으나[15], 휘발유에 비해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인해 이용하면서 들어가는 연료비용은 내연기
관차에 비해 낮고[16],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에 비해 단순하여 유지·보수비용이 낮다. 따라서 총보유
비용의 대부분에서 고정비용이 크고 한계비용이 낮다.

이처럼 전기차의 연료비용이 절약됨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
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운용비나 유지
비보다는 구매가격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14]. 즉, 미래
에 발생하게 되는 이익보다는 당장의 비용에 대한 가치
를 더 크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급의 내연기관
차에 비해 고가인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
택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이 실제적인 비용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을 ‘에너지-효율 역설
(energy-efficiency paradox)’ 혹은 ‘에너지-효율 갭
(energy-efficiency gap)’이라고 한다[17]. 즉, 전기차 
구입비용이 내연기관차 구입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소
비자들이 구매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실제 사용
할 때에서야 비용절감을 체감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
은 연료, 유지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
문에 접근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16].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전기차의 구매 비용과 전기차 선호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또한 유
럽 8개국의 실제 전기차 판매율에서도 전기차 구매가격과 
판매와의 관계가 음의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하지만 전기차의 높은 구매비용은 전기차 채택에 장애
물로 여겨지나, 낮은 운용비용은 전기차 채택에 유리하게 
여겨지고 있다[19,20].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자동차에 대한 경제적으로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

록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높을 것이다. 

2.3 혁신확산이론 (Innovation Diffusion Theory)
확산 효과(diffusion effect)는 개인이 혁신을 채택하

거나 거절하는 영향력이 누적 적으로 증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0]. 확산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네트

워크 내 상호작용을 통해 수용/거부하는 과정을 통해 한 
사회시스템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1]. 
따라서 혁신확산(innovation diffusion)이란 새롭다고 
인식하는 아이디어, 사고 또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인이 
수용하고, 이를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Rogers(2003)는 기존의 혁신확산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혁신이 채택되는 전 과정을 설명하는 혁신확산이
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을 제시하였다[22]. 혁신
확산이론에 의하면 혁신을 채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으
로 인구통계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 내
재적 혁신성(inner innovativeness), 혁신의 지각된 특성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을 제시하였
다. 여기서 혁신의 지각된 특성은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이용가능성(trialability)이 해당된다고 하였다[23]. 

여기서 상대적 이점이란, 혁신이 기존의 가치보다 우
수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다. 상대적 우위의 정도는 재무
적 우위, 사회적 명성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적합성은 
혁신이 기존의 가치, 과거의 경험에 의해 잠재적인 수용
자의 요구와 일치한다고 인식되는 정도이다. 복잡성은 수
용자가 혁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
는 정도이다. 관찰 가능성은 혁신의 결과가 타인에게 보
이는 정도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의 상대적인 장점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면 혁신이 채택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한다. 이용가능성은 수용자들이 혁신을 제한된 기준
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이다. 혁신을 일시적으로 부
분적인 범위에서 시험할 수 있으면 혁신에 대한 채택이 
용이해 진다. Rogers의 이론을 종합하면, 수용자의 관점
에서 혁신의 상대적인 장점들이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고 관찰이 가능하다고 인식될 때 채택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혁신확산이론에 근거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등
장한 온라인 전문은행의 수용의도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
구가 있는데, 혁신인지도와 위험의 측정항목으로 제시한 
인지된 상대적 이점, 인지된 적합성, 인지된 복잡성, 인지
된 이용가능성, 그리고 인지된 위험은 모두 인터넷전문은
행의 혁신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저항도 혁신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23]. 국가 간 비교 연구도 있는데,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한국과 대만진출과 관련하여 
한국과 대만 이용자들이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해 갖는 
태도와 지속적 이용 의도혁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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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이점’, ‘적합성’, ‘프라
이버시 위험’, ‘비용’이 한국과 대만 모두 만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Figenbaum et al.(2014)는 Rogers(2003)가 제안한 
혁신성향을 5가지 유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
해 혁신가(Innovators), 초기수용가(Ealry Adopters), 
초기 다수 수용가(Ealry Majority), 후기 다수 수용가
(Late Majority), 지각 수용가(Laggards))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용자 카테고리를 이용해 노르웨이에서 전기자
동차의 혁신성이 수용자의 특성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
한 자동차의 종류, 신념 상황 등)에 따라 확산되는지를 
확인했다[25]. 

Kong, and Bi(2014)는 Social Network 상에서 혁
신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중국내 전기차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Rogers와 Bass의 혁신확산이론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은 확산 과정에서 잠재적인 
전기차 수용자들의 가능한 분포를 예측하고 개념화하려고 
시도했으며,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역할을 검증하였다[26].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인지된 용이성, 이미지, 적합
성, 촉진의 4가지 요인이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바일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자 만족은 모바일 신용카드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즉,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혁신 확산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혁신이 갖고 있는 지각
된 가치 혹은 유용성, 혁신 수용과 관련된 개인 특성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4 전기차에 대한 개인적 특성

2.4.1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
개인의 혁신성(personal innovativeness)은 새로운 

기술,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시도해보려는 개인
의 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혁신성이 높은 사용자는 새
로운 매체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혁신성이 낮은 사용자는 
변화를 꺼리고 새로운 기술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개인 혁신성이 새로운 기술의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왔다 
[28,29]. 따라서 혁신성향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
어를 채택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특성을 가진다[21]. 

이러한 개인적 특징을 선행연구에서는 혁신인지도
(cognition of innovation)라고 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들이 혁신을 실천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혁신방법의 내용 

및 과정 그리고 혁신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의 비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혁신인지
를 인지된 상대적 이점(perceived relative advantage), 
인지된 적합성(perceived compatibility), 인지된 복잡
성(perceived complexity), 그리고 인지된 이용가능성
(perceived trialability)이라는 3가지로 측정하였다[22].

이러한 혁신 성향이 신기술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강성
배, 채미혜(2011)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는
데 있어 개인 혁신성에 따라 지각된 가치와 채택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혔다[30]. 한준형 외(2013)는 스마트
폰의 사용에 있어 개인 혁신성 수준에 따라 지각된 가치
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31].
가설 2. 신기술 수용성이 높을수록 전기차 구매의향이 높

을 것이다.

2.4.2 전기차에 사전 경험 및 지식
소비자 분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경험은 개인

의 태도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32]. 소
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과거의 경험이나 제품에 대한 지
식의 양에 큰 영향을 받는다. 목표, 선택 대안, 선택 기준
에 대해 활성화된 사전 경험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
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33].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은 기억으로부터 인출 가능한 정보를 의미
하며, 이는 이전의 경험과 정보 탐색을 통해 축적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34].

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전지식은 주
관적 사전지식과 객관적 사전지식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35].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은 소비자
가 제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제품과 관련된 과업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반면,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제품에 관련하여 알고 있다
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생각
하는 주관적 지식의 수준은 객관적 지식의 수준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지만,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차이
는 사람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실제로 얼마나 
아는지 정확히 지각하지 못할 때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36]. 객관적 지식은 소비자
의 기억 속에 실제로 저장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이며 이는 소비자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
과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대안을 차
별화 시키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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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한 지식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 지식이 높
다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 평가와 관련하여 제품과 관련
된 과업을 수행하는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37].

Alba and Hutchison(1987)에 따르면 제품에 관련된 
지식을 정의할 때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외에 제품과 
관련된 사용경험(experience-based prior knowledge)
을 추가하였다. 이는 경험에 근거한 사전지식은 제품과 관
련된 친숙성의 구성요소로써 정의할 수 있는데, 제품의 사
용경험과 실제 소유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제품 평가 과정에 있어서 경험적 지식은 의사결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객관적 지식과 주관
적 지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38]. 즉, 의사결정 상
황에 직면했을 때 객관적 지식이나 주관적 지식의 특정 
형태를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론에 근거
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게다가 사전지식이 정보처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실증연구의 결과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39]. 
즉, 어떤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의사결정자의 관련 지식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40].따라서 위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가설 3. 전기차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전기차 구매

의향이 높을 것이다.

2.4.3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 
지역이란, 구역이라는 지리 공간 내 유기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간생활의 자연, 경제 및 문화와의 관
계, 가족과 이웃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서 토지, 위치, 거
리 등으로 연속된 장소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
하고 있다[41]. 따라서 지역사회는 그 곳에 사는 모든 개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 보다 큰 사회로 나아가는 매개
체로서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관계 깊은 집단이다[42,43]. 

지역사회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유사한 
형태로 지역사회 애착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주민애착심(community attachment)은 지
리학, 건축,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은 지역사회애착심을 지역 대한 
감각(sense of place)으로 정의하여, 지역주민이 그 지
역에서 느끼는 기능적, 심미적 애착심으로써 지역에 대한 
정체성(identity)과 의존성(dependence)으로 개념을 설
명하기도 하였다[44-46]. 

또한 지역사회 연구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애착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cCool and 
Martin(1994)는 지역주민이 사회적 참여의 패턴과 범위, 
지역사회 삶에서의 상호작용, 지역사회를 향한 감성 혹은 
정서라 정의하였다[47]. Stokols and Shumaker(1981)
는 환경과 인간 사이에서 지각되는 장소에 대한 귀속이라
고 하였다[48]. Altman(1992)은 인간이 환경에 대해 가지
는 생각(thought), 신념(belief), 그리고 지식(knowledge)
과 같은 인지 할 수 있는 요소가 행동과 융합되어 나타나
는 반응라고 정의함으로써 물리적 장소에 대한 친근감이라
고 하였다[49]. 이에 최승담ㆍ강심겸(2002)은 지역 주민
이 해당 지역사회에 대하여 개개인적으로 또는 사회 집단
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으로 기능적 측면에서의 의존
성, 감성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자긍심), 사회적 측면에서의 
친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50].

이러한 지역사회 애착도는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윤지현과 이환봉(2008)은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을수록 
관광개발로 인한 혜택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관광개발지
지 태도에도 긍정적이라고 하였다[51]. 강신겸(2001)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이 높은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52].

즉,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는 속한 지역사회에서 추
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지역의 경우 전기차 특구 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지역거주민이 기여하고자 할 의지가 높을 것이
라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가 높을수록 전기차 구매
를 할 의향이 높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제주도 내 가구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2,322,명
을 추출하였으며, 가구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를 
기준으로 중복 고객이 없도록 가구 내 한명만 조사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즉, 2,322,명은 사람 수 인 동시에 가구
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샘플에게 직접 방문하
여 면대면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기차에 대한 지각된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특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기차 특구지역인 제주지역 169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
자동차 경제성은 자동차 유지관리비에 민감하여 이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연료비 및 유
지관리비 지출이 많아 절감이 필요하다’, ‘에코운전이 무
엇인지 알고 있으며,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유류비 변동
을 잘 알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주유한다’
라는 3가지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3.2.2 신기술 수용성
신기술수용성은 기술변화에 대한 지각 및 기술에 대한 

수용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28,29], 이는 ‘내연기관 차
량에서 전기차로 변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상품과 기술에 관심이 많고, 쉽게 적응하는 편이
다’라는 2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3.2.3 전기차에 대한 지식수준
전기차에 대한 지식은 James and Park(1980)이 제

안한 주관적 지식의 정의에 기반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36]. 즉, 전기차에 대한 지식수준은 전기차에 대한 주관
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전기차를 잘 이해하고 있으
며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전기차 정책 
및 민간보급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주변에서 전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의 장점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라는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3.2.4 지역사회 애착도
지역사회 애착도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의 관심 정도로 정의하였다[48]. 이를 측정
하기 위해 ‘제주지역에서 환경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은 새로운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
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제주지역 경제발전 가능성은 높아
질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제주도내 차량이 100% 전기
차로 바뀔 것이다’와 같은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제주도민 2,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 중 설문에 부적합한 39명의 응답을 제외한 2,293
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2,293명 중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은 79명
이며,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은 응답자는 2,214명(96.6%)
중 505명은 향후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1,593
명은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설명력은 66.94%이
고, 각 항목의 요인적재치는 모두 0.6이상으로 측정학목의 
타당성을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 항목의 
신뢰성은 Cronbach’s α 값을 통해 내적일치성을 확인하
였다. 그 결과,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가 0.6이상으로 
내적일치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참고).

Constructs Items 1 2 3 4 Cronbach’s α 

PV of EV
Maintenance 

cost .77
.67Eco_drive .74

Fuel cost .64
Acceptance of 

New 
Technology

new trend .74 .78adaptation .70

Knowledge
well-known .76

.75
knowledge of 

EV policy .66
knowledge of 
surrounding .64

Community
attachment

Environment .93

.89
job creation .93
economic 

development .68
penetration rate 

of EV .67

Table 1. Results of Vaildity & Reliability

4.2 가설검증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4개의 독립변수 모두 지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분산분석 결과 F=50.24(p=.00), R2값은 
0.46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본 연구 모형이 통계적
으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1에 해당하는 전기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전기
차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5, p=.00). 이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싼 가
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저렴
한 유지비용으로 전기차에 대한 총보유비용 측면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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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전기차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 마케팅 연구에서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 및 사
전지식, 그리고 지역애착도는 의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혁신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신기술 수용이 전기차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β=.17, p=.01). 또한 전기차의 경
우 인프라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다르다는 점에서 전기
차를 구매 전에 해당 지식이 보유가 전기차 구매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 역시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β=.20, p=.00).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지역애착도라는 개인적 특성 변수가 전기차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했는데, 이
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색 및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이
용하는 것이 지역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을수록 전기차 구매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위의 2
가지 개인적 특성보다 지역애착도가 전기차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28, p=.00). 
또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를 확인한 결
과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참고). 

β t p-value VIF
H1 PV of EV .35 4.87 .00 2.04

H2 Acceptance of New 
Technology .17 2.53 .01 1.87

H3 Knowledge .20 2.96 .00 3.33

H4 Community
attachment .28 3.23 .00 4.12

Table 2.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총보유비용관점에서 전기차가 가지
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전기차 구매비
용에 대해 설계를 하고 이를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내연기관차
에 비해 친숙함이 낮아 이에 대한 지식이 낮은 상황에서 

보조금과 같이 정책이 많이 관여된 제품인 만큼 이와 관
련된 정보 및 전기차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을 고객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차 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전기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개인적 특성
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혁신확산이
론에 근거하여 전기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 및 개인적 특
성 변수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국내 전기차 특구
지역인 제주지역을 거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전기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전기차 구매의
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마케팅 연구의 지각된 가치가 구매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총보유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유
지·보수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는 점이다. 또한 개인적 특성은 신기술 수용성, 전기차에 
대한 경험 및 지식수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
심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기술 수용성
이 높을수록 전기차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전기차의 승차 포함 사전 경험 및 전기차에 대
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전기차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내 전기차 수요층에 대한 선행 연
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국내 전
기차의 수요층에 해당하는 초기 구매자와 일반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인지가 전기차 구매의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53].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애착도 기존의 마케팅 분야에서 
잘 다루지 않은 변수이지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전기
차 특구지역인 제주라는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변수이다. 
그 결과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을수록 전기차에 대한 구
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개인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이 개인
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애착도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지역애착도 연구의 결
과와 일맥상통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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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첫째, 전기차의 총유지 관리비에 대한 만족감
이 높은 것은 향후 정부 구매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서 전기차의 구매결정력을 지속할 수 있는 요소이다. 주
행거리가 짧은 1세대 전기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
가 지원하던 구매시 보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 1,800만원 →, 2019년 1,400만원) 연비라는 경
제적 속성을 중시하고, 총유지비용 관점에서의 효익 관점
에서 전기차를 선택하는 구매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정부 보조금에서 벗어나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따라서, 폐배터리를 재판매하고 심야전기 이용, 그
리고 전기차 에너지를 가정용 전기로 활용하는 V2H 
(Vehicle-To-Home)등의 연관 서비스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전기차는 단순히 모빌리티 수단
일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Energy 
Management System)과 네트워크 기술 및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이 융합되어 있다. 따라서, 신기술
에 적극적인 고객군이 많을수록 충전서비스 및 에너지 
거래, 광고(애드테크), 모바일 결제(핀테크), 블록체인 기
반 P2P (Person-To-Person) 신유형 거래 등의 연관 서
비스 생태계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반은 전
기차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보급을 공공투자에서 민간
중심의 수요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음식점, 주유소 등의 
편의시설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모객을 위한 충전 인
프라 구축 및 포인트 활용 등으로 활발한 사업화를 꾀할 
수 있다. 셋째, 향후 소형 전기차 및 개조 전기차 등 다양
한 전기차가 등장할 때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도시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지역 대비 빨리 보급되어 노후화된 교체
된 충전기 등의 인프라에 대한 품질 개선 등에 제주도민
들의 충전 경험과 지식 등이 서비스 개선으로 활용될 것
이다. 전기차 사용 콜센터 및 매년동안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불편상황은 전기차와 관련된 커뮤니티 중심의 전
기차 운행 및 안전교육 등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인지도는 2014년부터 제주도가 매년 세계 유일의 순수 
전기차 박람회인 국제 전기차 엑스포를 개최하는 원동력
으로도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 중심
으로 전기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관광 서비스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친환경차인 전
기차의 특성을 결합하여 ‘전기차 선도지역’이라는 브랜드
를 형성하였다. 전국 전기차 보급물량의 누적대수 1만 
6,352대로 전국 전기차 물량의 28.5% (2019년 5월 기
준)를 차지할 정도로 타지역 대비 도민들의 도입률이 높
다. 이러한 결과 제주도는 과감히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라는 정책을 세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풍부한 충전 인프라와 3,082대(2019년 3월기준)에 
달하는 전기차 렌터카들은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전기차 
사용경험을 형성할 수 있고 연관 서비스들을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게 하고 있다. 전기차는 제주도
의 친환경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로
서 도민들의 애착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
서 향후 타 지역에도 이와 같은 정책 추진시 지역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전기차 특구지역인 제주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전기차가 전국으로 확산
됨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높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조
사도 같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본 연구
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혁신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혁신의 채택뿐만 아
니라 혁신의 저항이라는 측면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혁신확산이론에 근거하여 전기차 채택이라는 측면
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기관 및 단체에서 
전기차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기차 확산이 저조한지 
혁신저항이론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혁신을 두고 상반
된 의견을 보이는 두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통
해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향후 확산에 대한 예측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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